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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 확인함으로써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정립에 영향을 미칠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 연구대상의 특

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분화가 긍정적인 결혼관을 정립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를 위한 

대학생의 긍정적인 결혼관 정립을 위해 건강한 가족을 위한 교육을 실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자아분화, 결혼관, 관계, 혼인률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ies and programs to improve self-differentiation that will have an impact 

on establishing a positive view of marriage among college students by examining and confirming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self-differentiation on their views on marriage among college students in early adulthood. This is 

an attempted research study. For this purpose, a self-report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analyzed among 204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The analysis method used SPSS 25.0 

program to calculate internal consistency, frequency analysis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o determine the level of the research variable, and differences in research 

variabl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 To find out,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post hoc test were conducted, and analysis using SPSS Process Macro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views 

on marriage, which suggests that self-differenti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stablishing a positive view on 

marriage,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sitive view on marriage among college students. To 

this end, we aimed to provide basic data to support education for healthy families through national policy.

Key Words  College students, differentiation of self, view on marriage, relationships, marri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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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 사회는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

하여 양육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과업으로 여겨왔다. 

최근 몇 년간의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1], 2012년 327,073

건에서 2015년 302,828건, 2018년 257,622건으로 매년 줄

어들었고 2020년 혼인 건수는 213,502건으로 2012년에 

비해 34.73% 줄었다. 또한 조혼인율도 2012년 6.5건에서 

2015년 5.9건, 2018년 5건, 2020년 4.2건으로 해마다 줄어

들고 있다. 혼인 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이 높아지고 독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여러 사회환경

의 변화로 인해 결혼 적령기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결혼의 당위성이 사라지는 등 결혼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대학 시기는 성인 초기에 해당 되는 시기로 청소년 시

기와 달리 자율성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의 시기이다[2]. 이 시

기는 이성교제 등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결혼에 대하여 주관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경

향이 있다. 대학생들은 정서적인 독립, 자유로운 이성 교

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경제적인 자립의 준비 등을 추

구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재인식하고 통합함으로

써 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 할수 있

다[3].

2017년 결혼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3~24세 청소년 중 51.4%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

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또

한, 2022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결과에서는 ‘결혼은 해

야 한다’가 51.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

이 41.4%, ‘하지 말아야 한다’는 4,4%로 나타났다[3]. 즉, 

남성들이 결혼을 당연시 여기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선택

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남녀 간의 견해 차이

를 볼 수 있다. 

‘결혼은 해야 한다’가 51.2%,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41.4%, ‘하지 말아야 한다’는 4,4%로 나타

났다[4]. 즉, 남성들이 결혼을 당연시 여기는 비율이 과반

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

우보다 선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남녀 간

의 견해 차이를 볼 수 있다. 

결혼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관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요인[5], 결혼관[6], 가족응집성[7], 가족기

능[8], 결혼만족도[9] 등 대부분으로 일반적인 성인초기

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결혼 가치인 결혼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연구가 이루어졌고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

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

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

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결혼에 대

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결혼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대학생들의 결혼관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이 사고와 정서를 분

리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정서적 성숙, 자기가 태어난 가족

으로부터 개체화된 정도를 의미하며. 자아분화가 개인의 

사고와 정서가 분리되는 능력과 함께 정서적 성숙, 원가

족으로부터 분리 개별화된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10]. 자아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타인과 관계에서 융합되지 않고 독립적

이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며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11].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

아분화는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의 감정과 이성의 분화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나와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대인

관계 차원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근한 정서적 관계

를 맺지만 정서적으로 융합되지 않으며, 자신의 자아를 

잘 유지하여 독자적이고, 자아분화가 잘 되지 못한 사람

은 자율성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는 경향과 

의존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아분화가 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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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사람은 감정과 사고를 잘 구별할 수 있고, 지적·

정서적 체계의 기능이 적절하게 분리되고, 감정·사고 기

능의 분리가 가능하며,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와 판

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내원(2015)은 자아

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두 체계는 융합되고 동질화된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과 소속감을 위해 

쉽게 동조하고 신의 일관된 가치나 생활 원리를 상실하

게 된다고 하였다[12].

2.2 결혼관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의 증가와 시대적 요구, 사

회적 배경, 성장한 가정의 배경 등의 가족 가치관은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13], 영향 요인

으로는 첫째, 결혼에 대한 가치와 태도, 둘째, 배우자의 

조건으로 애정, 성격, 매력과 같은 주관적인 조건을 중시

하는 배우자 선택에 관심이 늘고 있다. 셋째, 결혼 과정과 

생활설계로 이는 결혼 시기부터 결혼 후 역할 분담, 동등

성, 책임 등을 포함하며, 결혼 시기의 결정은 수입·기회비

용과 같은 경제적인 조건, 외모나 가임능력 등의 생물학

적 조건, 성비 등의 인구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

사적이 배경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14]. 넷째, 결혼에 대

한 시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 등이 여기에 

속하며, 결혼이 의무이고, 가족 계승이라는 전통적인 시

각에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인생의 여러 목표 

중 하나로써, 만혼, 연상·연하 부부, 초혼이나 재혼에 구

애 받지 않는 결혼 등 과거에 비정적으로 여겼던 결혼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5].  본 연구는 결혼관이 개인

이 속한 가족과 관련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선

행연구에 주목하였다. 특히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이어져 가는 연속성의 형태를 나타낸다[16]는 점에서 가

족주의 가치관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시대적 동향을 파악하여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들이 미래에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주체

이므로, 이들의 결혼관 분석을 통해 향후 직면하게 될 인

구문제, 가족문제 등을 예측하여 해결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2.3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

김내원(2014)의 연구에서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결혼

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사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자아분화 수

준에 상관없이 결혼에 대해여 정서적인 감정을 가장 우

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1]. 또한 자아분

화는 대학생의 이성관계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17]. 자아

분화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과 비슷한 분화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성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리고 자아분화와 이성관계의 친

밀감이 관련되며 이성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다[19], [20].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개인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가짐으로

써 이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예측한다. 이소

미·고영건(2009)의 연구에서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

록 부부의 결혼적응 수준과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분화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21].

정혜경(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으면 

정서적 체계로부터 지적 체계를 분화하기가 어려워서 부

부간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에 직면하

여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결혼관

계 유지에 부정적 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22].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3]-[28]의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남궁임(2009)

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신의 결혼만족

도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부인의 자아

분화 수준은 자신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

의 결혼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30]. 이는 같은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라도 서로에 대

해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고, 부부간 갈등의 요인이 존재

함에 따라 자아분화 수준은 부부갈등 해결에 중요한 요

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27-1].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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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독립변수는 자아분화, 종속변수는 결혼관, 통제변수

로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종교, 부모님의 결혼상태, 부

모님의 결혼생활, 현재 사귀는 이성의 유무, 현재 사귀는 

이성과의 교제기간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자아분화와 결혼관의 관계 연구모형

3.2 연구 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정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의 남·녀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

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코

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문조사가 어려워 온라인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총 204부가 회수되었고, 결측없이 204

부 전부 분석에 사용되었다. 

3.4 측정변수

3.4.1 종속변수

결혼관이란 가족 가치관의 일부분으로 결혼 및 배우

자 선택에 대해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을 의미

한다(강은숙, 1981). 결혼관을 측정하기 위해 정윤경 등

(1997)이 개발한 척도를 이지원(2006)이 수정하여 사용한 

23문항을 사용하였다(이소영, 2011). 이 척도는 각 문항

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결혼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변수의 알파 계수가 0.6 이상으

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제도 및 정서적 

안정
8 1, 2, 3, 5, 6, 8, 9, 11 .90

결혼조건 3 7, 15, 16 .60

전체 11 .83 

(표 1) 결혼관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

3.4.2 독립변수

자아분화 수준이란 개인의 사고와 정서를 분리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owen, 1988). 자아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 척도(DSI-R;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를 사용하여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변수 문항수 Cronbach's α

자아분화 36 .88

(표 2) 자아분화 척도 하위요인 및 신뢰도

3.5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분화가 결혼관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족기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규명하

고자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인의 수

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에 차

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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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항목 구분 N %

성별
남자 58 28.4

여자 146 71.6

종교

기독교 48 23.5

천주교 16 7.8

불교 12 5.9

없음 128 62.7

부모님의 

결혼상태

기혼 150 73.5

이혼 25 12.3

사별 14 6.9

기타(별거,재혼 등) 15 7.4

부모님의 

결혼생활

매우 행복하다 47 23.0

행복하다 61 29.9

보통이다 59 28.9

행복하지 않다 28 13.7

전혀 행복하지 않다 9 4.4

전체 204 100.0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단위: 명, %)

4.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자아분화의 평균은 5

점 만점에 3.57점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의 평균은 5점 만

점에 3.5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와 첨도

(Kurtosis)를 산출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 미만, 첨도는 

절댓값 10 미만이면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판단하

는데(Kline, 2005),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자아분화 2.00 4.47 3.57 0.50 -0.52 -0.14

(표 4) 주요변수의 특성

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4.3.1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은 남자가 여

자보다 높게 나타났다(t=3.883, p<.001). 이는 성별에 따

른 결혼가치관의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김혜진 외(2020)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변수 구분 N Mean SD t

자아분화
남자 58 3.62 0.45

0.979
여자 146 3.55 0.51

결

혼

관

남자 58 3.80 0.56
3.883***

여자 146 3.41 0.67

제도 및 

정서적 안정

남자 58 3.82 0.70
4.170***

여자 146 3.30 0.85

결혼조건
남자 58 3.75 0.88

0.156
여자 146 3.73 0.73

* p<.05 ** p<.01 *** p<.001

(표 5)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4.3.2 종교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종교에 따라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

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종교에 따른 결혼관(F=7.154, 

p<.00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결혼관의 경우 기독교가 종교 없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집단이 무교보다 결혼관

에 긍정적인 것은 기독교 사상에서 결혼, 부부생활, 사랑

과 헌신을 접하여 결혼을 당연시하게 된다는 연구(윤나

경, 2012)와 연관된다.

4.3.3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라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했다. 부모님의 결혼상태

에 따른 자아분화(F=7.170, p<.001), 결혼관(F=4.858, 

p<.0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후검정 결과, 기혼이 이혼보다 자아분화, 결혼관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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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변수 항목 N M SD F

자아분화

기혼a 150 3.65 0.48

7.170***
이혼b 25 3.17 0.45

사별c 14 3.56 0.44

기타(별거, 재혼 등)d 15 3.49 0.49

결혼관

기혼a 150 3.60 0.65

4.858**
이혼b 25 3.12 0.62

사별c 14 3.27 0.64

기타(별거, 재혼 등)d 15 3.62 0.58

* p<.05 ** p<.01 *** p<.001

(표 6)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4.3.4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라 연구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모님의 결혼생

활에 따른 자아분화(F=28.357, p<.001), 결혼관(F=6.049, 

p<.00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자아분화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가 '보

통이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가 '행복하지 

않다'와 '전혀 행복하지 않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결

혼관의 경우, '매우 행복하다'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와 

'행복하지 않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변수 항목 N M SD F

자아분화

매우 행복하다a 47 3.96 0.30

28.357***

행복하다b 61 3.68 0.44

보통이다c 59 3.48 0.41

행복하지 않다d 28 3.05 0.44

전혀 행복하지 않다e 9 3.07 0.46

결혼관

매우 행복하다a 47 3.86 0.61

6.049***

행복하다b 61 3.46 0.70

보통이다c 59 3.52 0.56

행복하지 않다d 28 3.29 0.60

전혀 행복하지 않다e 9 3.00 0.77

* p<.05 ** p<.01 *** p<.001

(표 7)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관은 자아분화(r=.268, p<.001)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

분화

가족

기능

가족 

응집

성

가족 

적응

성

가족 

의사

소통

결혼

관

제도 및 

정서적 

안정

결혼

조건

자아분화 1 　 　 　 　 　 　 　

결혼관
.268

***

.308

***

.316

***

.250

***

.266

***
1 　 　

* p<.05 ** p<.01 *** p<.001

(표 8) 종교에 따른 주요변수의 특성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아분화, 결혼관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결혼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

학 중인 남녀 대학생(204)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 하였

다. 자아분화, 결혼관 두 변인의 상관관계를 가설을 중심

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연

구변인의 차이에서 결혼관, 결혼관의 하위요인인 제도 

및 정서적 안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결혼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 

및 정서적 안정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성호 외(2020)의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남성의 결혼의

향이 여성의 결혼의향보다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

이다.

둘째, 종교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에서 결혼관, 결혼

관의 하위요인인 제도 및 정서적 안정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계획 

영향요인으로 종교가 있는 여대생이 종교가 없는 여대생

에 비해 결혼계획 의사가 있다는 조윤정(2007)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셋째, 부모님의 결혼상태에 따른 연구변인의 차이에서 

자아분화, 결혼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후검정 결과, 기혼이 이혼보다 자아분화, 결혼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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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연구변이의 차이에서 

부모님의 결혼생활에 따른 자아분화, 결혼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부모

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김경주·김영혜, 2015; 조성희·박소영, 2010; 

오종현, 2016; 하상희,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행복할수록 결혼에 대한 다양

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결혼생

활이 자녀의 결혼관에 세대간 전이를 통하여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2 함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대학생

들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건전한 결혼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

을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자아분화를 향상시켜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자아분화의 상관관계를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학생의 결혼관을 자아분화으로 접근하여 결혼관에 관

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적 함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예비부부교실, 결혼예비학교, 신혼기부부교육 등의 예방

적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대학에서는 여러 학문의 융합적 교육과정(김혜진, 2020)

을 통해 남자 대학생들에게는 남성 역할 변화와 육아의 

인식변화에 대한 교육을, 여자 대학생들에게는 출산이 

여성을 엄마가 아닌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 대학의 상담관련 센터에서는 개인상담과 집

단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자아분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혼준비교육과 예비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긍정적인 결혼관을 확립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북부 남녀 대학생들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

하여 연구되었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지역

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였

으나, 결혼관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미혼

의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제로써, 대학생을 포함한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하면 보다 구체적

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의 자아분화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 결과만으

로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다양한 변

인들을 모두 포함한 영향력에 대해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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